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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며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은 미용성형 경
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설문지 320부 중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
이 불확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9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
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hypothetic model for the influential theoretical variables for
the facial cosmetic resurgery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cosmetic surgery experience and to examine
the compatability of the re-surgery intention model with real dat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0 selecte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undergone cosmetic surgery.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5 to September 20,
2014, the answer sheets from 300 respondents were gathered, and the answer sheets from 295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five ones that included uncertain answers. As a result, it's ascertained that cognitive dissonance
wa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post-surger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subjective norm and lookism..
Self-esteem, subjective norm and lookism had a direct impact on resurgery intention, and self-esteem and lookism 
affected resurgery intention both in direct and indirect ways through the medium of cognitive disson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geared
toward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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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인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며, 특히 여대생들은 내면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패

션이나 외모를 통해 개성을 표출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성형요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더 나아가 유행, 새로
운 것을 수용하는 태도와 개성표출에 관련된 요인들이 

특히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외모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용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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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2]. 특히, 여대생들의 무분별
한 미용성형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유행처

럼 번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1].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용성형 외과수술은 77만 건으로 세계 7위이며, 인구 
비율로 보면 1000명당 0.65명으로 세계 1위의 미용성형
을 시행하고 있다. 여대생의 미용성형수술 경험률 역시 
12.4%에서, 2013년 44.1%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3]. 이렇듯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
계에서 가장 많은 미용성형이 시행되고 있으며[2], 이러
한 미용성형의 열풍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단편적인 폐해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
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과 동시에[4], 노출되지 않은 미
용성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병
태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성형을 하는 결정적 요인은 자기의식의 정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대상자들은 신
체적 변화가 심리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기
대하는 변화는 본인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향상, 자
기개념의 강화를 통해 최상의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한다[5]. 이에 따라 미의식 욕구가 매우 강하
고, 외모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미용성형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수술 의도

까지 발생하고 있다[6].
미용성형과 관련되어 부작용으로는 수술 전․후의 신

체상, 자아존중감의 변화, 여대생의 외모지상주의, 미용
성형 후 외모 만족도, 미용성형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최근 여대생들은 미용성형을 반복하여 시행하거나 동

시에 여러 곳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수술 의
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본인 스스로의 동기나 

결정요인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5]. 이와 결과로 여
대생들은 미용성형을 반복하고 미용성형에 대한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용성형 행동이

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나 

불안 감정까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인지부조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7]. 
인지부조화이론은 인간의 인지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

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이 유발될 때, 그 부조
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지를 변화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
도. 이것은 부정적적인 감정이기는 하나 부조화 감소라
는 자기합리화 과정에 따라 미래의 재수술 행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중요한 이론이다[8]. 재수술 
의도의 가능성은 이전의 인지부조화가 크면 클수록 재발 

가능성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 

간의 통합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미용성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술 전․후의 신

체상과 자아존중감의 변화[9], 여대생의 미의식과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1], 미용성형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
[2], 미용성형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10], 주관적 규범
이 성형행위 의도[11]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여대생의 미용성형과 관련된 요인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상자의 인지부조화를 적용하여 연

구한 국내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의 내적요인

과 외적요인의 변수가 매개변수인 인지부조화의 정도에 

따라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체적 결과를 검증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여 건강한 미용성형 간
호전략을 개발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얼굴미용

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가설적 모

형을 구축하며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모형

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개념 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

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

여 인지부조화이론[12]을 토대로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
찰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술 후 외모만
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가 인지부
조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지부조화가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적 모형을 구

성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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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선행연구 결과 인지부조화가 낮을수록 재수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13],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재수

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자아존중감은 성형수술 경험자의 자아존중감과 재
수술 의도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Lee[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이 미용
성형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11], 외모지상
주의가 미용성형수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11]를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여대생의 얼굴미용

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다양

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인들 간의 인과 관

계와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성형수술의 재의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를 설명하기 위

하여 인지부조화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토대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

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

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

의한 3, 4년제 대학교 여학생들이다. 표본 수는 구조방
정식 모형에[16] 근거하여 본 연구의 8개의 측정변수에 

15배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32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5
부를 제외한 29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
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로 구성된다. 매개변수는 
인지부조화이며, 종속변수는 얼굴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로 대하여 원저자 및 수정·보완한 저자 혹은 승인 위임자
로부터의 각각 동의와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였다.

1) 재수술 의도

재수술 의도는 대상자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미용성

형을 반복하여 시행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Choi[17]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1항
목을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는 얼굴미용성형으로 제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있는 눈 쌍커플, 
코, 안면윤곽술, 박피 정도를 척도에 넣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Choi[17]의 연구에서 Cronbach's =.75,이였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76이었다.

2)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미용성형 결정에 대한 불안의 정도, 올
바른 의사결정 이었는지에 대한 의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Nam 등[13]이 번역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Nam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7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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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외모만족도

수술 후 외모만족도란 미용성형 후 외모에 대해 만족

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 즉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Kim[18]이 개발한 미용성형 후 
외모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총점은 7～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
형 후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8]의 연
구에서 Cronbach's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6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

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

람으로서의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Choe[19]
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
=.8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3이었다.

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사

람이 미용성형 행위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Primack, Switzer와 Dalton[20]의 도구를 본 연
구자가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4점～2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rimack, Switzer와 Dalto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6)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

로 여겨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인 외모지상주의

를 측정하기 위해 Kang[6]이 개발한 외모지상주의 도구
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24점～120점
으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상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6]의 연구에서 Cronbach's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Cronbach's =.80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의 심
의(KWNUIRB -2014 -06-005-001)를 받았고, 도구개발
기관과 도구개발자들에게 직접 승인요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도구사용의 목적과 논문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각 대학, 대
학교 학과장 및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 내용을 설명 후, 동의서를 먼저 읽도록 하여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소

재한 대학에 재학 중 미용성형을 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설문지 320
부 중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확실
한 5부를 제외한 총 29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22.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측정 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와 같은 서술적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넷째, 표본의 정규성은 SPSS 22.0으로 기술통계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20.0으로 검

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 ,  /df, 

 /df, 기초부합 지수, 조정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 비
교부합지수, 근사오차평균자승잔차를 이용하였다. 수정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고정지수를 이용하였다. 모
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경로계수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붓 스트래핑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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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Grade

1 43(14.6)
2 43(14.6)
3 115(39.1)
4 93(31.6)

Age(year)
<20 81(27.8)
21-24 186(63.9)
>25 24(8.2)

Religion

Christianity 72(24.4)
Catholicism 39(13.2)
Buddhism 34(11.5)
Others 4(1.4)
None 146(49.5)

Cohabitant

Living with family 155(54.0)
Studio apartment 74(25.8)
Dormitory 55(19.2)
Others 3(1.0)

Monthly allowance

<20 48(16.3)
21-30 112(38.0)
31-40 83(28.1)
41-50 29(9.8)
>50 23(7.8)

Subject
Humanities and social 63(21.5)
Natural science 176(60.1)
Arts and sports 54(18.4)

Cost of cosmetic surgery

<5 65(22.1)
6-10 122(41.5)
11- 20 76(25.9)
21-30 20(6.8)
>30 11(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5)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학년별로 3,4학년이 70.7%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1-24세가 63.9%으로 가장 많
았고, 20세 이하가 81명27.8%, 25세 이상이 28.2%을 차
지하여, 일반적인 여대생이 분포하고 있는 24세까지가 
전체의 91.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는 무교 49.5%이며, 가족과 함께 거주가 5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의 형태는 20∼30만원이 
38.0%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들의 전공으로는 자연과
학계열 60.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은 5∼10만원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
고 재수술 의도는 평균 3.15(±0.88)점 이었고, 인지부조

화는 평균 3.49(±0.77)점,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평균 
3.57(±0.47)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62(±0.54)점, 주관
적 규범은 평균 2.25(±0.83)점 이었다. 또한, 외모지상주
의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7(±0.61)점, 외모에 대한 관심은 평균 3.76(±0.63)점, 
사회․문화적 가치내재화는 평균 2.91(±0.75)점, 외모만
족도는 평균 2.75(±0.58)점, 신체만족도는 평균 3.23(±0.73)
점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들
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조사한 결과, 왜도는 절대 값이 3이하, 
첨도는 절대 값이 7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수

술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인지부조

화(r=-.29, p<.001), 수술 후 외모만족도(r=.21, p<.001), 
주관적 규범(r=.34, p<.001), 외모지상주의(r=.30, p<.001)로 
나타났다. 인지부조화에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변
수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r=.23, p<.001),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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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Intention revision 3.15±0.88 1 5 -0.09 -0.28
Cognitive dissonance 3.49±0.77 2 5 -0.16  0.18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3.57±0.47 1.6 5  0.09  0.61
Self-esteem 3.62±0.54 1 5 -0.09  0.56
Subjective norm 2.25±0.83 2 5  0.26 -0.15
Lookism recognition 3.87±0.61 2 5 -0.30  0.28
Lookism interest 3.76±0.63 1 4.75 -0.24  0.03
Lookism-social cultural internalized value 2.91±0.75 1 4.25  0.03  0.04
Lookism-appearance satisfaction 2.75±0.58 1 5 -0.16  0.15
Lookism body satisfaction 3.23±0.73 5 3.23 -0.13  0.0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95)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variables RW SRW(β) S.E CR(p) SMC

Cognitive dissonance .245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52  .32 .11 4.95(<.001**)
Self-esteem  .32  .23 .08 4.12(<.001**)
Subjective norm -.15 -.16 .05 -2.87(.004**)
Lookism -.78 -.33 .19 -4.08(<.001**)

Intention revision .377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09  .05 .11 .66(.511)
Self-esteem -.16 -.10 .09 -1.84(.066)
Subjective norm  .19  .18 .06 3.46(<.001**)
Lookism  1.30  .47 .25 5.15(<.001**)
Cognitive dissonance -.16 -.14 .07 -2.24(.025*)

 *p<.05, **p<.01, RW: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Estimates,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Table 3. Standardized estimations of the modified model

(r=.31, p<.001), 주관적 규범(r=-.23, p<.001), 외모지상
주의(r=-.18, p<.002)이었으며, 수술 후 외모만족도와 유
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아존중감(r=.31, 
p<.001), 외모지상주의(r=.20, p<.001)였다[Table 2]. 

3.3 가설적 모형의 검정

본 연구에서 모든 측정변수를 투입한 초기 가설모형

의 적합도는 =220.32, p<.001, RMSEA=.16, GFI 
=.72,  CFI =.92, NFI=.66, AGFI=.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AMOS의 진단지표 중 하나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로 모형의 경로를 수정하였다. 수정 후 가
설적 모형에서 측정변수들 중 수정지수가 같은 하위요인

끼리 관계가 있는 것보다 다른 하위요인과의 관계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두 변수 중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여 

수정지수 값만큼 카이제곱 값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21]. 가설적 모형에서 외모지상주의 하위요인 중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의 
수정지수가 10 이상이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론적
으로 관련이 없음이 확인 되었기에 위의 변수를 제거하

였다. 이를 통한 본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7.04, 

df=4, p=.134,  /df=1.75로 유의수준에서 적합하였다. 
수정모형의 GFI=.99, AGFI=.95, RMSEA=.05, NFI=.98, 
CFI=.99로 나타나 모든 적합 기준들이 권장수준을 만족
하였다.

3.4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 검정

연구모형에서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 값과 유의수준은 

Table 2와 같으며,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수정모
형을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본 연구의 수정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인지부조화를 설명

하는 경로 가운데 수술 후 외모만족도(β=.32, p<.001), 
자아존중감(β=.23, p<.001), 주관적 규범(β=-.16, 
p=.004), 외모지상주의(β=-.33, p<.001)가 유의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
는 부분은 24.5%였다. 재수술 의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
운데 주관적 규범(β=.18, p<.001), 외모지상주의(β=.47, 
p<.001), 인지부조화(β=-.14, p=.025)로부터 유의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
되는 부분은 37.7%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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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p)

Standardized 
total effect(p)

Cognitive 
dissonance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52(.010*) .52(.010*)
Self-esteem .32(.010*) .32(.010*)
Subjective norm -.15(.025*) -.15(.025*)
Lookism -.78(.010*) -.78(.010*)

Intention 
revision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09(.467) -.08(.047*) .00(.996)
Self-esteem -.16(.048*) -.05(.047*) -.21(.040*)
Subjective norm .19(.010*) .02(.067) .22(.010*)
Lookism 1.30(.010*) .12(.047*) 1.42(.010*)
Cognitive dissonance -.16(.047*) -.16(.047*)

*p<.05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ified model

Fig.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p<.05, **p<.01, x1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x2 Self-esteem, x3 Subjective 

norm, x4 Lookism-recognition, x5 Lookism-interest, y1 Intention revision, y2 Cognitive dissonance 

3.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Table 3은 가설적 모형의 표준화된 수정모형의 외생
변수들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인지부조화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수술 후 

외모만족도(β=.52, p=.010), 자아존중감(β=.32, p=.010), 
주관적 규범(β=-.15, p=.025), 외모지상주의(β=-.78, p=.010)
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재수술 의도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β=.09, p=.467), 
간접효과는 있었으며(β=-.08, p=.047), 총효과는 없었다
(β=.00, p=.996).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β=-.16, p=.048), 
간접효과(β=-.05, p=.047), 총효과(β=-.21, p=.040)모두
에서 유의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직접효과는 있었으나(β

=.19, p=.010), 간접효과는 없었으며(β=.02, p=.067), 총
효과는 있었다(β=.22, p=.010). 외모지상주의는 직접효
과(β=1.30, p=.010), 간접효과(β=.12, p=.047), 총효과(β
=1.42, p=.010)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인지부조화는 재수
술 의도에 직접효과, 총효과(β=-.16, p=.047)모두에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지부조화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

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가 직접효과를 나타
냈으며, 재수술 의도의 경우 총효과는 자아존중감, 주관
적 규범, 외모지상주의, 인지부조화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외모지상주의가 나타

났다. 따라서 두 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인지부조
화에 의한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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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인지부조화이론을 근간으로 여대생의 얼굴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얼굴미용
성형 재수술 의도를 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실증

적 자료를 제시하고,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 제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의 선행변수와 인지부조화

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결과 여대생의 인지

부조화에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
범, 외모지상주의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여대생의 수술 후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

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등[22]의 소비자 구
매 만족도의 연구에 의하면 구매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

부조화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
된 결과로, 상품구매 시 고객들에게 나타나는 인지부조
화는 상품구매와 미용성형 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구매 후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성
형수술은 서비스상품의 무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는 제조품처럼 미리 상품을 보고 테스트해볼 수도 없고, 
수술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외모만족도가 높을지라도 수술 시 또는 수술 후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감, 수술 결과에 따라 사회
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재수술 등의 추
가비용에 따른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수술 행위에 대한 

불안과 후회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23]. 결론적으
로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을지라도 미용성형에 대한 위험

도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22]. 이에 따라 대학생의 미용성형 시 그들의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변화 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외모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

며, 미용성형의 이용이 증가하였다[19]. 이에 따라 성형
수술에 대한 인지부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확인되어지지 

않았지만 미용성형 미경험자와 유경험자는 동일하게 성

형수술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인지부조화의 불안 감정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후 연구에서

는 미용성형 경험에 인지부조화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더욱이 병원에서 의학적 수단을 통해 외모를 변형한
다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

인의 결정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여전히 성형
수술에 의한 인위적 외모변화는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용
성형을 생각하는 대상자들에게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

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대생의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낮을

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Venkatesh와 Davis[24]의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나 또래들로부터 전해들은 미

용성형 관련 간접정보를 통해 성형에 대한 가치관을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o[11]의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인으로 부모, 친구 혹은 
이성 친구의 주관적 규범이 미용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결과에서 확
인되어진 미용성형 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낮다는 것은 개인의 외모를 변형하는 중대한 결

정에서 의학적 정보, 미용성형의 부작용, 미용성형의 예
후에 대한 정보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주관

적인 결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 스스
로의 결정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대생
은 자기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감 확립과 자

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

요하다.
넷째, 외모지상주의가 낮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대생의 미용성
형 경험이 한 번 이상으로 확인되어짐으로 본인의 외모

에 대한 외모지상주의가 낮다고 볼 수 있겠고, 성형 결과 
외모가 향상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신체상에 가깝

게 도달하여, 스스로의 신체만족도는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 번 이상의 미용
성형수술 경험은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생활태도와 성격
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25]. 21세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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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은 외모관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외
모 가꾸기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면서 미용성형을 

통하여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수술로 인한 
심리적 향상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구적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26] 
이러한 개인의 외모지상주의는 성형수술 시 개인적인 선

택과 인지부조화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여
대생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스스로의 판단에

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일정한 심리적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인지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인지들이 서

로 일관되고 긍정적일 것을 기대하지만 일관되지 않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혼란을 경험 할 수 있다.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의 선행변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

술 의도에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 인
지부조화가 직접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중 외모지상
주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 통해서 얼굴미용성형 재수

술 의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외모지상주의로 나타났다. 외모
지상주의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하여 재수술 의도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Yoon[27]의 연구 결과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미용성형수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가 외모지

상주의, 성형수술 의료계의 비즈니스 전략, TV 등 대중
매체에서 성형화된 외모로 활약중인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용
성형의 동기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모향상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상업주의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념이 점점 확산되

고, 외모중심의 고용증대로 인해 성형수술을 통하여 다
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려는 경쟁사회의 한 단

면으로 보여진다[1]. 현대사회는 외적인 비주얼의 가시
화 부각현상으로 자기 자신의 자신감 상승과 개인의 이

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자기만족으로 성형수술을 한 번 

시도한 이후 또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대생의 외모지상주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의 경험이 

반복되며, 또한, 미용성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
고, 미용성형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모지상주의 욕구가 강
화되어 미적 기준 상승으로 새로운 외모향상추구 동기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이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형수술에 유의한 관련

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었지만, 타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28]. 외모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연결되며, 외모평가를 신체존중감
이란 용어로 측정한 Jeon과 Chung[2]의 연구에서 보면 
신체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성형

수술을 더 하였다고 하였으나, Gim과 Cha[29]의 연구에
서는 신체존중감이 낮으면 외모관리행동을 더 적극적으

로 한다고 하여 Jeon과 Chung[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를 보였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미용성형을 적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 또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서 입증되어 왔다[30].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재수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ae[31]의 연구에서 성형을 경
험한 집단에서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외모를 더 중요시하여 재수술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외모를 어떤 상대적인 재산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생긴 그대로의 몸을 사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28], 또
한, 건강하고 자연적인 신체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
게 하고 외모보다 바른 마음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겠다. 
셋째, 주관적 규범은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대생
의 성형수술에 관한 Polivy와 Herman[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Koo와 Kim[3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여대생들은 다른 사람

의 시선을 중시하며, 부모와 친지, 친구의 평가를 중요하
게 생각함으로 주관적 규범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작용 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여대생들은 마른 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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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있으며, 주위로부터 끊임없이 자
신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여대

생들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것이

다. 미용성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실제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판단

이 어려우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대한 담론이 가
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자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미용성형
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시 정확하고 표준화된 지침을 개

발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미용성형에 대한 인지부조화가 결과변수인 미

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용성형에 대한 인지부조
화 수준이 낮을수록 재수술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m 등[7]의 연구에서 인지부조화가 낮을수록 재구

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

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미용성형 후 
발생하는 인지부조화가 결국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미용성형 이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는 여대생들이 이와 같이 낮은 인지부조화로 성형 재수

술 의도를 시도하며, 인지부조화는 대상자의 태도변화, 
의견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용성형 수술 전에 
미용성형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신체적, 심리적 문제뿐
만 아니라 사회병태적 문제를 인식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미용성형 재발을 막아야 하며, 소비자들은 성형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우연히 노출되는 광

고나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

연스럽게 정보전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4]. 따라
서 사회전체의 획일화된 외모기준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과 여대생의 건강한 이미지 확립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용성형 의도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현대의 외모지상주의를 추구
하는 여대생들의 무분별한 성형 인식의 변화로 인해 사

회병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성형 재수

술 의도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요인의 간호중재 

개발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
는 인지부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재수
술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지
상주의는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는 신체

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고 대학생의 얼굴미용성형에
서 개인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미용성형 중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여대생
의 얼굴미용성형은 개인적․사회적 성향에 영향을 받고 

이는 또한, 사회적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것으로, 이들 영
향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

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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